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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자원인 주파수는 그 대역의 특성에 따라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경쟁력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파수 자원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특성을 가져 서비스 제공 
상 우위를 가지며 경쟁정책적인 관리가 필요한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을 핵심 우량대역이라고 정의한다. 이를 위해서 
기술적 특성이 아닌 시장상황을 고려한 주파수의 활용성 및 경제적 효율성 측면의 4가지 기준(글로벌소싱 및 호환
성, 비용-효율성, 주파수 활용 경험, 현재의 활용가능성)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기준들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우량 
주파수 대역 후보들을 추출하고 단계적인 평가기준을 통해서 현재시점에서의 최종적인 핵심 우량대역을 식별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기술의 발전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이동통신 
주파수에 대한 경쟁관리정책뿐만 아니라 할당정책에도 논리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실용적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주파수 정책, 핵심 우량대역, 글로벌 소싱/로밍, 비용-효율성, 주파수 운영 노하우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ectrum, which are necessary for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s, may 
determine the advantage of operators’ competition for mobile services. We have a focus on the possibility that 
there would be the core spectrum within the frequencies. We define the core spectrum of frequencies in terms 
of 4 criteria (global source/roaming, cost-effectiveness, the experience of utilization and the possibility of use). 
They are based on the aspects of applicative and economic effectiveness by not technological and but market 
conditions. We have explored the current core spectrum by using the stepwise selection from these criteria. Our 
result indicates that the core spectrum may be movable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the flow of 
time. The results of this paper could be practically used as the reasonable justifications of the policies for not 
only the competition management but also the alignment about the frequencies for mobile tele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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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Roaming, Cost-Effectiveness, Experience of Utilization

Received 20 October 2014, Revised 20 November 2014

Accepted 20 December 2014

Corresponding Author: Sung-Soo Han (ETRI)

Email: sshan@etri.re.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ISSN: 1738-1916



이동통신 주파수 핵심 우량대역에 관한 탐색 연구 

38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4 Dec; 12(12): 37-47

1. 서론 

기업의 생산 활동에 있어서 필수 자원의 확보는 사업

성공의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핵심자원을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시장에서는 제품 및 서비스에 의

한 공정경쟁이 아닌 부당한 진입장벽이 형성되기도 한다. 

핵심자원을 독점한 기업은 경쟁하는 다른 기업에 비해서 

생산 활동에 필수적인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 덜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보유자원을 근간으로 시

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향유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

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고 신기술, 신제품

을 개발하는 혁신을 통한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제한당하

여 가격결정 과정은 왜곡되고 제한당한 쪽의 재산권은 

그만큼 침탈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1]. 

이동통신 산업에서도 이러한 핵심자원이 존재하는데,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 입장에서 주파수가 서비스 제공

을 위한 필수적인 생산요소 자원이라 할 수 있다. 국가가 

할당하는 유한한 자원인 주파수는 그 대역의 특성에 따

라 사업성공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으로써, 주파수 할

당 결과에 따라 사업자의 경쟁력이 좌우되는 현상을 나

타내고 있다. 실제로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는 2001년부

터 현재까지 주파수와 기술방식의 차이로 인한 전략집단

이 형성되어 왔으며, 보유한 주파수 특성의 차이가 사업

자들의 경쟁력의 차이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2]. 

최근에는 황금주파수 확보 전쟁이라 불릴 만큼 특정

대역의 주파수 확보를 위해서 사업자들이 천문학적인 경

매비용을 치르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

도 사실이다. 단말기 호환이 용이한 대역의 확보, LTE 

광대역 서비스의 즉시 개시를 위한 인접대역의 확보 등

을 위해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치열하게 벌이는 주파수 

확보전쟁은 해외사례와 비교할 때에도 과도한 것으로 판

단된다. <Table 1>의 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내의 최근 LTE 주파수를 중심으로 한 경매에서의 

MHz당 낙찰가격이 유럽 주요 국가들 사례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 사업자들이 경쟁적

으로 확보하려고 했던 1.8GHz, 2.1GHz에서의 국내 경매

결과는 더욱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산요소인 주

파수 확보를 위해서 사업자들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Country

(Date)

Spectrum

(Band width)1)
Reserved price

per MHz2)
Contract price 

per MHz

UK

(2013)

800/2.6, 

(total 250㎒)
8 mil. $ 14 mil. $

Germany

(2010)

800/1.8/2.1/2.6

(total 358.8㎒)
3 mil. $ 15 mil. $

France

(2011) 

800/2.6, 

(total 200㎒)
15 mil. $ 21 mil. $

Italy

(2011)

800/1.8/2.1/2.6 

(total 255㎒3))
13 mil. $ 21 mil. $

Korea

(‘11&’13)

800/1.8/2.1/2.6

(total 180㎒4))
22 mil. $ 35 mil. $

<Table 1> Results of recent auctions of 4G-Spectrum

것은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상당

한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으며, 기업들에게도 효율적인 

생산 활동에 있어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러한 현상은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치열하게 확보하려

는 특정 주파수 대역의 할당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다.   

이처럼 주파수자원 중에는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의 경쟁우위 확보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자원으로서의 우량대역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서는 정책기관을 통해서 적정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경쟁을 통해서 사업자들의 생산 활동이 이

뤄져야겠지만, 제품과 서비스 개발 중심의 경쟁이 아닌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과도한 경쟁은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포함한 사회전체의 후생

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규제기관 등을 통한 정책적 관

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책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상인 주파수 중에

서 사업자들의 경쟁 우위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우량대역을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그 특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이동통신 주파수의 핵심 우량대역을 

1) 할당 매물 기준(최종 유찰된 대역 포함)
2) 낙찰된 대역폭 기준임
3) 실제 경매에서는 2.1GHz 대역의 15MHz가 유찰되어 총 

240MHz만 최종 경매낙찰
4) 실제 경매에서는 2.6GHz 대역 중 40MHz가 유찰되어 총 

140MHz만 최종 경매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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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주파수의 물리적이고 기술

적인 특성이 아닌 시장상황을 고려한 주파수의 활용성 

및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4가지 기준을 글로벌소싱 및 

호환성, 비용-효율성 관점, 주파수 활용 경험, 현재의 이

용 현황 및 이용가능성으로 정의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기준들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우량 주파수 대역의 후보

들을 추출하고 단계적인 평가기준을 통해서 현재시점에

서의 이동통신 주파수 핵심 우량대역을 식별하고자 한다. 

또한 이렇게 식별되는 핵심 우량대역은 기술의 발전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우량 주파수에 대

한 기존 인식과 본 연구의 의의를 검토하고, 이동통신 주

파수에 있어서의 핵심 우량대역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핵심 우량대역의 정의 및 기

준에 따라서 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한

다. 다음으로 이 방법에 따라 현재시점에서의 주파수 핵

심 우량대역을 단계별로 평가하여 식별하게 된다. 마지

막으로 선별된 결과 및 특성을 검토하고, 관리 정책의 필

요성을 고찰한다. 

2. 본론 

본 절에서는 관련된 사례들을 통한 우량 주파수에 대

한 기존 인식을 검토하여 새로운 접근방식을 통한 본 연

구의 의의를 찾고, 이동통신 주파수 핵심 우량대역을 정

의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핵심 우량대역의 정의의 필

요성을 정리하고, 핵심 우량대역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수립한다.

2.1 우량주파수의 기존 인식과 본 연구 의의

이동통신 주파수의 핵심 우량대역이라는 용어는 낯설

지만, 황금주파수라는 용어는 언론매체나 기존 사례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친숙하다. 이러한 황금주파수는 주로 

주파수 경매 시에 낙찰 받는 사업자가 경쟁에 있어서 매

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하고, 경매시점에 따

라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리한 특성을 보유한 주파수 

대역을 일컫는다. 황금주파수의 개념과 관련하여 주로 

1GHz 이하의 저주파수 대역으로 정의하는 연구가 있다

[3]. 전파는 주파수가 낮을수록 회절성이 강하여 이동통

신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에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파수 대역의 특성으로 인해

서 비용효율적인 측면의 이점이 경쟁우위의 확보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주파수 경매 사례를 고찰해볼 때에 저

주파수 대역이라고 해서 항상 황금주파수로 불리거나 경

매 낙찰금액이 높은 것은 아니었다. 해당 주파수 대역이 

단말기의 글로벌 소싱 및 로밍 측면에서 여러 국가가 동

일하게 사용하는 대역의 특성을 보유하거나 경매 시에 

제시된 대역 중에서 높은 데이터 전송속도를 나타낼 수 

있는 대역폭인 경우에는 저주파의 800MHz보다 1.8GHz

의 주파수 할당이 훨씬 더 치열했던 사례도 있었다. 그 

예로 2011년의 국내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서는 

800MHz의 10MHz, 1.8GHz의 20MHz, 2.1GHz에서 

20MHz의 대역폭이 입찰 대상이었는데, 두 이동통신사업

자가 1.8GHz 대역 20MHz폭을 따내기 위해서 치열한 경

쟁을 벌였으며, 경매결과 해당 대역은 최종적으로 9,950

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낙찰되었다[4]. 이처럼 

주파수의 가치는 단말기의 공급 및 호환성 측면에서 글

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특성과 사용 목적 및 제공하는 서

비스 특성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LTE 광대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정사업자의 인접대역인 1.8GHz 대역을 황금주파수라

고 지칭하기도 하였다[5]. 이는 기존에 LTE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는 서비스 망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으며, 동일 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네트워크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는 이점을 누려서 즉시적인 LTE 

광대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경쟁우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6]. 이처럼 인접대역이거나 서비스 망 운영 경

험과 노하우, 기존에 설치된 네트워크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특성 또한 특정 주파수대역을 황금주파

수로 지칭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주파수는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 

요소이면서, 해당 대역이 갖는 특성에 따라서 서비스 제

공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영향력을 갖

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에 있어 

경쟁우위를 나타낼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의 특성을 정의

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역을 규명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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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파수 핵심 우량대역 정의 및 필요성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동통신 주파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산요소의 필수 자원임과 동시에 그 대역에 따라

서 다른 특성을 지닌다.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자 입장에서도 주파수에 따라 서로 다른 사업 환경을 가

지며, 더 나아가 사업 환경상의 유·불리한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즉 주파수에도 핵심자원처럼 경쟁우위에 영향

을 주는 핵심 우량대역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경쟁적 제공에 있

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주파수 핵심 우량대역을 

정의하기 위해서 [Fig. 1]과 같이 주파수 활용의 효율성

과 경제적 효율성이 타 주파수에 비해서 더 유리한 측면

을 고려하였다.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업자

가 보유한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

당 주파수 대역에서 단말기의 수급 및 호환이 원활해야 

하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국제 로밍, 단말기 교체, 번호이

동 등을 위한 활용 폭이 최대한 용이해야 한다.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넓은 커버리지를 

포함한 우수한 주파수의 특성으로 인해서 망 구축 설비 

등의 기술적인 비용이 적게 소요되고, 기존에 설치한 네

트워크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 비용 상의 우위를 

누릴 수 있는 대역이 더 유리하다. 

[Fig. 1] Criteria for Definition of Core Spectrum

이처럼 네트워크 활용의 효율성과 경제적 효율성에 

운영노하우 확보 측면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본 연구

에서는 주파수 핵심 우량대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이동통신 주파수 핵심 우량대역이란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글로벌 표준대역)으로서, 국

제로밍 및 단말기의 호환이 용이하며, 주파수의 품질 특

성이 우수하고 비용-효율적(cost-effective)이며,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망 설비 투자를 최소

화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라고 정의한다. 단, 이러한 대

역은 기술진화와 활용 가능성 여부 등에 의해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주파수 핵심 우량대역을 식별하는 이유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경쟁이 본원적 활동을 통해서 추진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입장

에서는 균형적으로 핵심 우량대역의 주파수를 할당받아, 

서비스시장의 진입장벽 및 이동장벽의 외부효과를 최소

화할 수 있으며, 규제기관 입장에서는 사업자들의 본원

적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수 있고, 소비

자 입장에서는 사업자들이 주파수 할당을 위해 소모적으

로 지출한 비용과 노력을 절감함으로써 얻는 소비자후생

의 증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모든 시장참

여자 입장에서의 필요성들로 인해서 본 연구에서 주파수

의 핵심 우량대역을 정의하는 것은 그 의의가 더욱 크다

고 할 수 있다.

2.3 주파수 핵심 우량대역 선정절차 및 방법

앞에서의 정의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주파수 독점을 

방지하고 균형 있는 산업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핵심 우

량대역의 선정을 [Fig. 2]와 같은 절차로 수행한다. 

우선적으로 글로벌소싱 및 로밍 관점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을 후보군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후보들을 비용-효율적인 관점에 따라서 우선순

위를 결정하고, 그 중에서 기존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

해서 활용한 경험의 유무를 통해서 우량 주파수 대역을 

압축하게 된다. 이렇게 압축된 주파수 대역들 중에서 현

재 시점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의 이용분포를 고려하

여 이용가능성이 높은 주파수 대역을 추출하여, 현재 시

점에서 LTE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동통신 

주파수 핵심 우량대역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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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procedure and method for
decision of core spectrum for
mobile telecommunication

3. 핵심 우량대역의 선별 

본 절에서는 앞서 정의한 주파수 핵심 우량대역의 정

의 및 선정기준 적용 순서에 따라서 그 기준 수립의 근거

를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고, 해당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평가방법에 따라서 현재 국내시점에서의 이동통신 주파

수 핵심 우량대역을 선별하게 된다.

3.1 글로벌소싱 기준에 따른 이동통신 주파수 

핵심 우량대역 후보군 추출 (1단계)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 및 단말

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선택(주파수/기술방

식)에 따라 그 진입시기가 좌우된다. 이에 따라 장비/단

말기 제조업체는 국제적인 표준대역에서 사용하는 제품

을 우선적으로 출시하게 된다. 그러므로 해당 단말기가 

지원되는 주파수 대역을 선점한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

가 유리하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본 연구에서는 세

계적으로 LTE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파수대역의 분포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말기 공급현황을 통해서 이동통신 

주파수 핵심 우량대역 후보군을 우선적으로 추출하게 된

다.  

Spectrum 700MHz 800MHz 900MHz 1.8GHz 2.1GHz
2.5/2.6 

GHz

Number of 

countries
8 23 2 52 7 31

Number of 

MNO5)s
35 36 3 99 13 68

<Table 2> Global utilization of spectrum-bands 
for LTE Services1) 

＜Table 2>는 전 세계적으로 LT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 예정중인 주파수 대역별 이용 현황 분포를 

보여준다. 많은 국가의 사업자들이 활용하는 LTE 서비

스를 위한 주파수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1.8GHz, 2.6GHz, 

800MHz, 700MHz, 2.1GHz 대역 순으로 나타났다. 

 

LTE FDD
1.8 G

Band 3

2.6 G

Band 7

2.1 G

Band 1

800M

Band 20

800/1.8/2.6

tri- band

Types of 

devices
589 582 423 392 340

<Table 3> Devices for LTE FDD Services1)

＜Table 3>은 LTE FDD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무선

통신을 위한 단말기의 종류를 순서대로 나타낸 결과이다. 

많은 단말기의 종류가 공급되어 있는 LTE 주파수는 

1.8GHz, 2.6GHz, 2.1GHz, 800MHz 대역의 순서로 많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2>, <Table 3>을 통해서 글로

벌 소싱(네트워크 및 단말) 및 호환성 관점에서 전 세계

적으로 가장 많은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인 

700MHz, 800MHz, 1.8GHz, 2.1GHz, 2.6GHz을 LTE 서비

스를 위한 이동통신 주파수 핵심 우량대역의 후보군으로  

추출한다. 

3.2 비용-효율성(Cost-effective) 기준에 따른 

우량대역 평가 (2단계)

일반적으로 주파수 특성상 저 대역일수록 커버리지가 

넓어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망구축 투자비용이 적게 소요

되므로 비용-효율적이다. [Fig. 3][7]은 저 대역의 주파수

5) Mobile Network 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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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커버리지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필요한 기지국

이 더 적게 소요됨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저 대역

의 700MHz의 신호수신 반경이 10Km인데 반하여, 고 대

역의 3.5GHz의 신호수신 반경 또는 셀 커버리지가 약 

5Km로 절반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 The propagation characteristics of spectrum

이처럼 주파수 대역별로 셀 커버리지가 다양한 특성

에 따라 투자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저 대역의 

더 넓은 커버리지는 훨씬 더 작은 수의 기지국을 필요로 

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는 요인으

로 작용한다.

[Fig. 4] Lower frequencies reduce costs of 
infrastructure and communications

[Fig. 4][7]의 사례에서는 고 대역의 3.5GHz이 저 대역

의 700MHz에 비해서 약 7배의 네트워크 투자비용

(CAPEX, Capital Expenditure)이 소요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처럼 저 대역의 주파수는 상대적으로 자유

공간 손실이 적고 회절성이 높아 고품질 서비스는 물론 

커버리지가 넓어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에서도 800MHz와 1.8GHz 주

파수 특성에 따른 비용효율적인 측면에서 비슷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Fig. 5][8] 참조). 전파 도달거리 및 회절

성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1.8GHz에서 필요한 기지국

의 수가 800MHz에 비해서 최소 1.65∼2.7배 더 많다는 

것이다.  

[Fig. 5] The comparison of the number of 
required base stations between 
800MHz and 1.8GHz

최근 EU의 주파수경매 사례에서도 저 대역에서 고 대

역으로 갈수록 주파수의 단위당 가치는 크게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9]. 용량 및 속도를 증대시키기 위해 

용이한 주파수의 최저경쟁가격(유보가격)이 커버리지 확

보용의 주파수에 비해서 낮게 책정된 경매사례를 통해서 

저 대역 주파수의 단위당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할 수 있

다. 영국의 LTE 주파수 경매에서는 2.6GHz의 최저 경쟁

가격을 800MHz의 6.6% 수준으로 책정하였다[10][11]. 

저주파수의 대역의 활용 폭이 제한된다는 점과 이동

통신 주파수의 사용용도가 음성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

로 이동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연구결과 및 사례들을 종합해볼 때에, 저 대역의 주파수

가 전파의 손실 정도 및 넓은 커버리지 등으로 인해 네트

워크 설비 등이 적게 소요되므로 상대적으로 비용-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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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저 대역일수록 유리한 특징

을 적용하게 되면 비용-효율적인 순서에 따라 앞서 추출

한 주파수 핵심 우량대역 후보군들은 700MHz, 800MHz, 

1.8GHz, 2.1GHz, 2.6GHz 순으로 선호도가 정해진다. 

3.3 주파수 활용경험에 따른 핵심 우량대역의 

평가 (3단계)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는 대역별 특성에 따

른 망 구축 기술 및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신규보다 기존에 운영경험이 있는 주파수 

대역이 더 유리하다.  동일한 주파수 대역에서 이미 이동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경험은 LTE 서비스로의 전환 

이후에도 글로벌 사업자간에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협력

체계가 가능[12]할 수 있으며, 기존에 설치된 네트워크 

설비를 최대한 활용, 전환함으로써 망 투자비용의 절감

도 가능하다. EC(European Commission)에서도 주파수 

간섭 문제 해결지침을 준수하면 900MHz, 1.8GHz GSM 

대역을 LTE 등의 4G 서비스에 재활용할 수 있다는 권고

문을 발표하였다[13]. 이는 기존의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을 위한 동일한 주파수 대역에서의 주파수 활용 경험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기준으로 핵심 우량대

역을 평가하기 위해서 주요 주파수 대역별 이동통신 서

비스 용도 및 이용기간을 분석하였다. <Table 4>와 같이 

국내외 모두 2세대 이동통신은 800MHz, 1.8GHz를 중심

으로, 3세대 이동통신은 2.1GHz, 1.8GHz를 중심으로 오

랜 기간 동안 사용하면서 망 구축기술과 망 운영노하우

를 확보한 상황이다. 

Spectrum 700MHz 800MHz 1.8GHz 2.1GHz 2.6GHz

Services

(Global)

for 

broadcast
GSM

GSM, 

DCS1800
WCDMA

LTE 

(4G)

Services

(Korean)
-

CDMA_

cellular 

(2G)

CDMA_pcs 

(2G), 

CDMA2000

WCDMA 

(3G)

LTE 

(4G)

Periods of 

utilization 

(Korean)

for 

broadcast
26 years 16 years 8 years

less 

than

1 year

<Table 4> The history of utilization of core spectrums
for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s

4G 이동통신으로 활용되고 있는 2.6GHz의 경우에는 

해외의 상당한 국가 및 사업자에서 LTE 주파수로 활용

하거나 활용 계획 중에 있으나, 이에 대한 상용화는 2009

년 12월 스웨덴에서 처음 개시하였으며, 국내에서도 올

해부터 상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향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2.6GHz의 활용 경험을 통한 운

영 노하우가 확보되어 해당 대역이 핵심 우량대역으로 

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현재시점에서는 활용 경험이 아직 미약하다는 점에서 우

량주파수 대역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한다. 국내에서의 

주파수 활용 경험을 살펴보면 실제로 주요 이동통신 사

업자인 3사 모두가 800MHz, 1.8GHz, 2.1GHz 대역에서 

각각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므로 각각의 해

당 대역에서는 기술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

([Fig. 6] 참조).

이동통신 기술방식 진화과정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이동통신용으로 활용되었던 주요 대역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축적된 기술 및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

다. 이러한 주파수 이용경험 측면에서 핵심 우량대역으

로 인식할 수 있는 국내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은 

800MHz, 1.8GHz, 2.1GHz 이다. 참고로 700MHz 대역은 

모바일 광개토플랜 2.0[14]에 따라서 방송용과 통신용의 

할당 방식이 논의 중에 있으나, 본 분석의 관점과 기준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 용도로 사용한 경험이 없다는 점

에서 우량주파수 대역에서 제외한다. 

3.4 주파수 이용현황 분포 및 가능성에 따른 

핵심 우량대역의 식별(4단계)

글로벌 소싱 및 로밍 관점, 비용-효율적 관점, 주파수 

활용 경험 측면에서 순차적으로 각 선정단계까지 적용한 

결과, 핵심 우량대역으로 압축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은 

800MHz, 1.8GHz, 2.1GHz이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현재 시점에서 이동통신 LTE 광

대역서비스의 활용 가능성을 분석한다([Fig. 6][14] 참

조). 국내의 800MHz 대역은 60MHz 대역폭이 

2G(10MHz)와 LTE(50MHz) 용도로 사용 중이고 만료기

한이 2020년이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 

1.8GHz대역의 경우, 90MHz 대역폭을 이동통신 서비스 

용도로 활용 중에 있으며, 2G(20MHz)와 LTE(70MHz) 

용도로 2020년까지 사용 중에 있으며 활용이 가능한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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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주파수 대역폭은 30MHz가 있으나 일부 단말기 호환 

불가 등의 기술적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Fig. 6] The utilization of core spectrums for 
Korean mobile telecommunication

2.1GHz은 총 120MHz 대역폭을 3G와 LTE 용도로 사

용 중에 있으나, 3G 용도로 사용 중인 100MHz의 대역폭

(SKT 60MHz, KT 40MHz)의 사용이 2016년에 만료됨에 

따라 현재로서는 LTE 용도의 할당 가능 폭이 가장 큰 대

역이다.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에 나타난 국내의 이동통

신 주파수 사용현황에 의하면 비록 WCDMA 가입자 보

호를 고려하더라도  WCDMA 가입자의 감소 추세 및 

LTE 전환 동향을 살펴볼 때에 최소 60MHz 이상의 대역

폭이 LTE 광대역 서비스에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된다. 이러한 활용성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국내의 현재

시점에는 2.1GHz이 사용 가능한 이동통신 주파수 중에

서 가장 핵심 우량대역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1.8GHz의 

경우도 핵심 우량대역으로 인식되나, 이용 가능한 대역

폭이 더 작고, 최근 경매를 통해 2개의 이동통신 사업자

가 할당받아[15] LTE 광대역 서비스를 실시 중에 있다는 

점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2.1GHz 대역을 우선적으로 핵

심 우량대역으로 식별할 수 있다.

3.5 해외 주파수 핵심 우량대역의 선별

본 연구에서는 주파수 핵심 우량대역을 정의하고, 이

에 대한 식별절차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현재 시점에서

의 국내 주파수 핵심 우량대역을 2.1GHz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선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글로벌 

소싱 기준과 비용-효율성 기준은 국내외 모두 공통적으

로 적용된다. 그러나 3단계의 주파수 활용 경험에 의한 

기준에서는 국내와 국외가 약간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앞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해외에서는 2.6GHz에서의 

LTE 상용화가 시작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으나, 올해 첫 

상용화를 경험한 국내보다는 3∼4년 빠른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Table 5>[1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당수의 국가

들이 3∼4년 전부터 2.6GHz에서 LTE 상용화를 통해서 

해당 주파수 대역에서 운영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그

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념 및 선정절차를 통해서 

해외의 주파수 우량대역을 선별하기 위하여 주파수 활용 

경험 기준(<Table 4> 참조)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2세대 

이동통신의 800MHz, 1.8GHz, 3세대 이동통신의 2.1GHz, 

1.8GHz  중심의 운영 노하우뿐만 아니라 4세대 이동통신

의 2.6GHz 중심의 망 구축기술과 운영 노하우의 확보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Country Operator Starting date for service

Norway TeliaSonera ‘09. 12. 15

Sweden TeliaSonera ‘09. 12. 15

Uzbekistan MTS ‘10. 7. 28

Uzbekistan UCell ‘10. 8. 9

Austria A1 Telekom ‘10. 11. 5

Sweden TeleNor ‘10. 11. 15

Sweden Tele2 ‘10. 11. 15

Hong Kong CSL Limited ‘10. 11. 25

Finland TeliaSonera ‘10. 11. 30

Germany Deutsche Telecom ‘10. 12. 1

Finland Elisa ‘10. 12. 8

Denmark TeliaSonera ‘10. 12. 9

Estonia EMT ‘10. 12. 17

<Table 5> Trends of usage of 2.6GHz for early LTE service

그리하여 해외에서는 800MHz, 1.8GHz, 2.1GHz, 

2.6GHz 대역이 3단계까지의 식별 절차를 통해서 추출되

며, 이들 대역 중에서 국가별로 특정 시점에서의 이용가

능한 주파수 대역의 분포에 따라 최종적인 핵심 우량대

역을 식별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본 연구에서 식별한 

이동통신 주파수의 핵심 우량대역이 국가별 주파수 이용

현황 분포 및 선별 시점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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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주파수 핵심 우량대역에 대한 관리 정책

주파수는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자원이면

서, 특히 핵심 우량대역에 대한 영향력은 시장참여자 모

두에게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자원을 

할당하는 정부 또는 규제기관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관

리 정책을 통해서 사회 전체적인 후생 제고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핵심 우량대역으로 식별

된 주파수의 경우, 본원적 경쟁촉진의 측면에서 핵심대

역을 미보유한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의 검토를 제안한다. 이는 유럽의 주파수독점 

방지라는 정책 목표와도 맥을 같이 한다. 실제로 해외에

서도 우량 주파수 대역인 2.1GHz과 1.8GHz에서는 각 사

업자에게 동등한 수준의 대역폭으로 주파수 할당을 완료

하였다[17]. 2.1GHz 대역은 유럽 35국 중에서 26국, 

1.8GHz 대역은 유럽 34국 중에서 15국이 각 사업자에게 

동등하게 할당 완료하였다. 또한 최근에 주파수를 할당

한 스페인, 이태리, 프랑스는 주파수 경매의 기본 원칙을 

“Prevent Spectrum Concentration ; 동일 주파수 대역에

서의 특정사업자의 주파수 집중 방지”로 설정하였다[18].

그리고 최근 유럽에서는 LTE 핵심대역인 1.8 GHz 대

역 주파수의 파편화된 할당을 최소화하고 사업자 모두에

게 공평하게 주파수를 할당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

로 기존 주파수의 회수 및 재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해당 대역에서 신규 또는 후발사업자가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 보유 사업자의 참여 제한을 설정하

였다[19]. 

국내에서도 그동안 주파수 자원 독점 방지 및 경쟁 활

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서 참여제한 및 총량제 등의 정책

을 시행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정부 입장에서 

유한한 자원인 주파수를 할당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핵심 

우량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 정책이 필

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생

산요소인 주파수 대역에서 핵심 우량대역이 존재함을 확

인하고, 이를 주파수의 물리적이고 기술적인 특성이 아

닌 시장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정책적 기준을 통하여 정

의하였다. 그리고 주파수의 활용성 및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정의한 핵심 우량대역의 식별 기준을 글로벌소

싱 및 호환성, 비용-효율성 관점, 주파수 활용 경험, 현재

의 이용 현황 및 이용가능성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

한 기준들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우량 주파수 대역의 

후보들을 추출하고 단계적인 평가기준을 통해서 현재시

점에서의 국내 이동통신 주파수 핵심 우량대역을 2.1GHz

로 식별하였다. 

[Fig. 7] Results of decision for current core spectrum 
in Korean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Fig. 7]에서와 같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국내의 핵심 우량대역은 700MHz, 800MHz, 1.8GHz, 

2.1GHz, 2.6GHz이 후보군으로 추출되었다. 이들에 대해

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글로벌 소싱 및 로밍 관점, 비용-

효율적 관점, 주파수 활용 경험 기준에 따라 이동통신 주

파수 핵심 우량대역으로 1.8GHz와 2.1GHz을 도출하였

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국내의 주파수 이용현황 및 활

용 가능성 기준에 따라 2.1GHz을 최종적으로 핵심 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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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LTE용)으로 식별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이동통신 주파수 핵심 우량

대역은 시간에 따라서 활용 경험과 이용가능성에 의해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으며, 이용가능성 측면의 기

준을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관

점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이동통신 주파수 핵심 우량대역에 대

한 식별과정은 직접적으로 이론적인 검증 방법론을 구현

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 자료 및 분석

결과 등을 활용하였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해

서 개선할 수 있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책적

인 관리가 필요한 대상인 이동통신 주파수 중에서 사업

자들의 경쟁 우위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우량대역을 시장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경쟁관점에서 최

초로 정의하고 그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에

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리하여 이동통신 

주파수에 대한 경쟁관리정책뿐만 아니라 할당정책에도 

논리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실용적인 의의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한 핵심자원으로서의 주파수가 무한경쟁식의 할당을 

통해 본원적 경쟁보다는 요소자원 경쟁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본원적 경쟁이 촉

발될 수 있도록 주파수 핵심 우량대역에 대해서는 규제

기관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경제성의 

논리보다는 공정성을 논리를 적용하는 것이 경쟁촉진을 

통한 소비자후생 증대에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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